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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책도 맞춤형 전략으로…
IPCC, 선진국․개발도상국 관심 목표 달라 … 선진국은 경제적 이익강조

지구 온난화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상이한 상황에 적합한 맞춤형 설

득 목표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UN 정부간 기후변화위원회(IPCC) 2007년 보고서 작성을 주도한 헝가리의 우르게 포자츠 박사는 “기후변화

가 모든 지역에서 중시되고 있지만 이유는 각기 다르다”면서 대상국가별로 맞춤형 설득 전략을 펴야한다고 지

적했다.

또 “개발도상국은 기후변화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지만 사회복지 개선이나 에너지 문제, 사망률 문제를 통해 

쟁점화시키면 귀를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개발도상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취사나 난방․조명용으로 연소되는 엄청난 생물자원에서 발생하는 

공해배출로 사망한다”고 지적하고 “공해가 적은 연소기나 태양열로 대체한다면 온실 가스도 줄이고 생명도 구

하게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우르게 포자츠 박사는 선진국은 경제적 이익을 강조하면 기후변화 문제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

다고 분석하고 “에너지 효율성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재생가능 에너지가 고용 집약적이어서 고용 창출과 

사회 복지에 도움이 된다”는 점 등을 부각시키면 선진국이 적극적인 자세를 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우르게 포자츠 박사의 맞춤형 설득 전략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교토의정서에 서명하지 않은 미국의 백악

관에서도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밝혔다.

IPCC는 기후변화 문제를 쟁점화 시킨 공로로 2007년 노벨 평화상을 앨 고어 전 미국 대통령과 공동 수상했

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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